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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세상

http://www.ubiu.com

요즘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용어 중의 하나가 유비쿼터스다.

유비쿼터스란 무엇인가. 막연하게 알고 있는 유비쿼터스에

해 명확한 답과 실례를 들어준 사이트가 있다. 그 동안 가져왔던 유

비쿼터스에 한 모든 궁금증을 풀 수 있다. 바로 유비쿼터스 시 를

준비하는 사람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유비유(http://www.ubiu.

com)다.

유비쿼터스란 라틴어로‘언제 어디에나 있다’를 뜻하는 말이다. 사

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소에 구애받

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. 이 용

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미국 제록스 팰로앨토연구소의 마크 와이저 소

장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메인프레임, PC에 이은 제3의 정보혁명의

물결을이끌것이라고주장했다고한다. 

유비쿼터스 시 를 맞이해 이를 비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사이

트답게 유비유에서는 탄탄한 기초 기술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장

점이다. 유비유에는 국내외 최신 유비쿼터스 뉴스에서 시작해 유비쿼

터스와 관련된 비즈니스, 특허, 국내외 논문과 번역 자료 등이 공급된

다. 또 유비쿼터스의 세계를 좀더 깊게 이해하는 공부방과 온-오프라

인에서 일어나는 유비쿼터스 관련 각종 세미나 소식도 얻을 수 있다.

이런 정보는 물론 회원을 가입해야 얻을 수 있어 좀 번거롭더라도 회

원에가입해다양한정보를얻는것이좋다.

사이트 중 가장 정보가 많은 곳은‘U스터디’란이다. 이 곳에선 유

비쿼터스와 관련된 각종 기술 정보를 볼 수 있다. 유비쿼터스 기초 상

식에서 인문사회, 센서기술, 태그기술, 네트워크 기술, 인터페이스,

인식기술, 미들웨어,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각 요소의

기술내용을습득할수있다.

유비쿼터스 기초 상식 코너에 따르면 유비쿼터스의 원초적 개념에

서 정보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정보 차원을 넘어 인간의 마인

드를 미리 지각하고 인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한다. 이런 프레임

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선 기술적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

는 유비쿼터스에 한 의미를 명확히하기 위해서는 이런 근본을 아는

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. 유비쿼터스는 이제 초기 단계에 불구

하고 이의 파급적 효과는 점차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자신의 기술을

시 에잘 응해서상용화할필요성이있다고밝히고있다.

유비쿼터스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센서에 한

자세한 설명도 나와있다. 센서는 모든 정보를 취합하는 최초단의 역

할을 하는 장치로 동물에 비유하면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표

현했다. 사람의 감각기관인 눈, 코, 귀, 혀, 피부 등과 같은 역할을 하

는 것으로 외부의 물리적∙화학적 매개체의 변화량을 감지해 전기적

신호체계로변환하는전기소자가바로센서다.

아직 유비쿼터스가 가져 올 생활의 변화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. 이

사이트를 통해 유비쿼터스의 요소 기술에 한 정보를 얻은 뒤 정보

통신부가 광화문에 설치한‘유비쿼터스 드림 전시관’에 들러보는 것

은 어떨까. 사이트를 통해 얻은 지식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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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유비쿼터스의모든것’


